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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본래그자리가밝은것인데밝은것이

어떻게 보이나요? 뵈. 봤던 예사로 봐.

밝다는이런인식조차도없어. 원래밝은

것도아니고어두운것도아니기때문에

밝은 것이 보여. 또 어두운 것이 보인다

말이지. 

그러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이 자리가 진짜라 말이여. 앉을 때는 그

걸 봐야 돼. 그걸 한 번 보고 싶다. 이거

보입니다. 앉았어. 캄캄한데. 밝은것도

아니고어두운것도아닌것을이것을한

번보리라하면나타나는거여. 처음에는

이거나타나지않습니다. 처음에는조금

있으면흑백으로나타나. 그다음에는빛

깔이나타나. 광명도보이고빛깔도나타

나. 예수교 열심히 믿는 사람들, 불교도

열심히믿는사람은부처님나타납니다.

그 부처님이 어쨌든지 역시 환상이거든

요. 다 지가만든것이거든요. 예수가나

타나면지가만든예수아니에요? 꼭 한

가지입니다. 

그거밝은것도아니고어두운것도아

닌것이환하게나타나. 산하대지가환하

게봬. 어떨땐달도뵈고해도뵈고별도

봬. 그러나 그건 과정으로서 좋은 거예

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도 아니라. 그

것도어려운법이여. 그렇다고해서그걸

버릴필요는없어. 왜 그러느냐. 우선여

러분이볼때여러분이가지고있는몸뚱

어리도하나환상이거든. 그러면부처님

이 나타났다 말이여. 그것도 환상 아닌

가. 우리가 환상을 구하는 것은 아니거

든. 진상을구하는것이지.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여. 비암비명, 이것도그대로넘어가는

거라. 비암비명, 마지막과정으로서좋은

과정이에요. 거부할필요없어. 나중에는

그대로넘어가. 그대로넘어가도비암비

명을 내가 그대로 알아서 써. 그래서 밝

은것이오면밝은것을써. 어두운것이

오면어두운것을써. 

이런 화두를 솔직한 말로 한 반 년만

더 가져 보세요. 처음에 알아. 이치상으

로알아. “내 손이핸들을가졌다. 내 손

가락이 주판을 놓는다. 잘 놓아야 되겠

다. 잘놓아야되겠다는요생각하나뿐

이여. 잘 놓아야 되겠다 하는 이건 성품

이 없는 거다. 잘 놓아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하는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이다”이러한 생각을 미리 가

져놓고잘놓아야되겠다는것은간단한

거여. 

나중에생각만“잘해야되겠다”하면

벌써빛깔도소리도냄새도없는자리가

이걸끌고다닌다는이걸자꾸재인식하

는거라. 그러하지않아요? 그리되는거

여. 

처음에는잘안돼. 싱거워. 또 안다하

더라도구태여그럴필요가없다하는데,

글을 쓰든지뭘하든지간에자꾸“내가

자체성이없는손을가지고서글씨를잘

써야 되겠다 주판을 잘 놓아야 되겠다.

밭을 잘 갈아야 되겠다 운전을 잘 해야

되겠다.”그러하면“옳지요것은무정물

이다 이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허공성이

다. 그러나 이렇게 잘 놓아야 하겠다는

이자리는빛깔도소리도냄새도없는진

짜내다”이것이굳혀질것아니에요? 한

반년만가져보세요. 딱 굳혀질겁니다.

딱굳혀지면빛깔도소리도냄새도없는

허공 그 자체가 내 몸이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수밖에는도리가없어. 도리가없어. 

이래되면집에서라도공부를할수있

는 거예요. 밥을 하면서 쌀을 씻으면서.

이건 자체성이 없다. 내가 쌀을 씻는다

쌀을잘씻어야되겠다. 불잘때야되겠

다, 밥해야 되겠다. 전부 우리는 아침부

터저녁때까지이빛깔도소리도냄새도

없는진아가, 진짜내가, 참내가, 지혜가

없는, 아는 것이 없는 이 손발을 움직여

서 밥도 짓고 밭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회사도나가고하는것아니에요? 

그러니까이건사실을사실대로알자

는거예요. 다른것아무것도아니에요.

여기사실아닌것이어디있나요? 지금

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요걸(몸) 나

라고봤단말이에요. 물론이거내지. 내

관리물이니까 나라고 할 것 아니에요?

나지만자체성이없는거라. 이걸내라고

해서엉뚱한모습에딱들어앉았단말이

지. 들어앉았지만이모습은자꾸변하는

것아니에요? 자꾸변하는거라. 그런걸

믿어? 

그러하기 때문에 이전 어른들도 화두

를내놓은거라. 화두를딱줘서다른생

각을 안 하도록,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해서화두를전념으로하도록만들어놓

는 거라 말이여.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이것이안돼. 시간이없어.  하지만, 새말

귀를할려면시간이필요없어. 눈딱뜨

면내, 깼다. 내자체성이없는이몸뚱이

가깼다. 벌써내다하면고런뜻이다들

어가. 내다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를 뜻하는 것이거든. 변소

가더라도아, 내가변소간다. 내가세수

한다. 세수잘해야되겠다. 밥잘먹어야

되겠다. 하루종일화두에요. 새말귀는. 

물론 스님네들이 하는 화두는... 하루

종일 하는 거라. 잠잘 때만 놓았다 뿐이

지. 어떤사람은잠잘때도생각을해. 잠

잘때도생각을한다면하루종일화두거

든요. 중생도내다. 내일잘해야되겠다.

하루종일화두에요. 그럼어쩌다꿈에도

내다 이래져. 꿈에도 이래져. 하루 종일

화두를가지는것은스님네와일반중생

과의그입처가다를지언정하루종일화

두를가지는것은매일반이라말이죠. 

그러하기때문에우리가출가할수있

는 팔자를 못 타고 났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방편만조금고치면우리도화두

를가질수있다말이여. 도리어이화두

가어떠한면으로봐서는더빠르지않느

냐. 이런생각도있어요. 물론화두를가

지는것이이전화두나지금화두나빠르

고늦는것이있겠습니까만, 실에있어서

는같은도리이겠지만이런생각도있습

니다. 

새말귀(新話頭) ③

非暗非明의 자리가‘진짜’

몸뚱어리도하나의환상

부처님의출현도환상

환상아닌진상구해야

새말귀는시간따로필요없다

눈뜨면“몸뚱이가깼다”

식사할때도화장실갈때도

‘자체성없는나’를보면

하루종일이‘화두’

③ 광수공양(廣修供養)

南無至心歸命禮西方阿彌陀佛(一拜)

以諸最勝華 樂塗香傘蓋衣服香

燈燭皆如妙高聚我悉供養諸如來

我以廣大勝解心深信一切三世佛

悉以普賢行願力普遍供養諸如來

願共諸衆生往生安樂國

광수공양은 널리 여러 사람에게 공양

한다는뜻. 공양은지공하여영양되는것

을 지어 바친다는 것. 결국 우리는 생명

을가지고있는것이며생명은먹어야유

지되는것이다. 안 먹으면안된다. 만일

에이먹는본능을부정하는사람이있다

면그는불가사의한꿈을가진허무맹랑

한사람이다. 먹는다는것이얼마나위대

한일이며또아주중대사라는것을생각

해볼일이다. 고대중국에서는요(堯) 임

금, 순(舜) 임금 같은 이가 제왕(帝王)의

자리를자기아들이아니고, 나라를다스

릴만한 사람에게 물려줄 때 제위(帝位)

계승의표로서솥(鼎)을전수하였다고한

다. 그는이솥으로만백성을, 모든인민

을 잘 먹게 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

이다. 그래서임금자리를물려줄때솥

을주었다. 우리불교계의일로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이나 스승에게서 법

(法)을 받을 때, 전발(傳鉢)했다. 의발(衣

鉢)을 받았다, 바루를 받았다 하는 것인

데바루는밥먹는그릇이다. 밥먹는그

릇을받았다니, 불교역시먹는다는일을

얼마나중요시하였음을알수있다. 

먹는다는 일을 우리는 중요시 해야되

고또한우리가받아먹는일도그렇거니

와남을위해먹을것을만들어바친다는

일도퍽이나중요하다는것을알아야한

다. 그러나 짐승이나 벌레가 먹는 것과

사람이먹는다는일은다르다. 사람이먹

는다는일이어떻게다른가? 차도(茶道)

에서는불을피워물을익혀먹는다고한

다. 사람은물을익혀먹는것이다르다.

물을익혀먹는다는말속에는밥이며,

국이며음식이모두포함되어있는데이

를테면사람은문화생활(文化生活)을 하

는것이어서이러한음식을또반드시그

릇에 담아 먹는다. 소나 개 따위 가축에

게는쇠죽통이며개밥그릇이없는바아

니지만이것역시사람이마련해주는것

이지어느짐승이고스스로밥그릇을만

들어먹는일이란없다. 그러므로문화생

활을한다는것은사람이그릇을만들어

음식을여기담아먹는다는일로상징된

다. ‘바루를받았다’는것은그러니까바

루가이그릇이므로인간문화의대통(大

統)을이어받았다는뜻으로해석할수도

있다. 인간사회의문화생활하는법을전

수받았다는말이다. 인간으로서인간다

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밥 그릇

을물려받았으며또공양하는데도이그

릇에 담아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대접을

하여지공해올린다는것이다. 공양을받

는것과지공해올리는일은이런점으로

보아매우큰의의를갖는것이다.

아주 좋은 음악을 공양하는데는 여러

가지가있다. 음성공양이라고하여좋은

풍악을, 음악을연주하여바친다. 향을, 일

산(日傘)과아름다운옷을, 소향(燒香), 도

향(塗香)과같은향을공양한다. 우리는일

상생활에옷을입는것이므로의복을지

어드린다. 뜨거운햇살을가리도록일산

(日傘=옛날의큰파라솔)을갖다바친다. 

“그리고 등을 모아 수미산(須彌山)과

같이만들어부처님께공양한다.”

광명공양이라고하여어두운밤에등

촉(燈燭)을 밝히어 공양한다. 석가가 나

신 성탄일엔 관등제(觀燈齊), 관등불사

(觀燈佛事)를하는데부처님은세상의등

불이시다하는뜻으로그를축하하기위

한것이다.

“넓고 큰 마음으로 삼세불(三世佛)께

드린다.”어진행원(行願)의힘으로여러

부처님께 두루 두루 공양은 손이 크게,

흠뻑많이장만해서바쳐야되지적게조

금하는것은안하느니만못하다. 저수

미산덩이처럼크게해서바치라는것이

다. 남에게반지럽게보이는것은대접이

랄수없으므로마음을크게풍족스럽게

가져아주풍엄하게공양해야된다.

그리고음식을담는그릇은좋은것으

로 골라 정하게, 깨끗히 다루어야 한다.

흔히들공양하는것을보면음식을처리

하는것이매우신통치를않다.

장은 더들먹스럽게 담구면 구린내가

나고 잡스런 군맛이 생겨 영 못쓰게 된

다. 이런 장으로 만든 음식으로 공양을

한다면, 이건공양이아니라남에게모욕

을 주는 결과가 된다. 싫증이 나게 하는

것이공양이아니라, 환희심으로음식을

달게먹도록해야된다.

우리절의식당에서공양을지어올리

는 사람을 공양주라, 또는 시주(施主)하

는 사람을 시자(施者)라고 하며 공양을

받는 사람을 수자(受者)라고 한다. 시자

와 수자와 공양물, 이 세 가지는 깨끗해

야 된다. 이를 삼륜(三輪)이 청정하다고

한다. 공양물이청정해야한다는것은그

물건 자체를 두고하는 소리이기도 하지

만, 이를간수하고다루는데있어서정성

껏 진선 진미하게 만들어진 물건이라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공양을하더라

도반지럽게마지못하여내는것처럼하

는것과마음껏성의를다하는것과는근

본적으로다르다.

우리는넓고큰환희심으로써, 보현보

살의넓고어진행원의힘으로써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있는, 그렇게 우리가 확

신하고있는일체의여래앞에낱낱이다

공양해드려야된다.

우리는외출하여길을가다가문득살

펴본다. 지나가던사람이길가에선나무

를 괜히 뚝 분질러 버리거나, 심어 놓은

묘목을심퉁스럽게모가지를딱떼어버

리는 것을 본다. 이것은 공양이 아니다.

남이야보건말건우리나라를위하여나

무를심고, 좋은일을하고, 길가다다리

가무너졌거나길이망가졌으면이런것

을고쳐놓고, 길한가운데큰돌이나와

있으면이것을치우고이러는것이모두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오 공양이란 것이

다. 봉사한다는것이받들어지공하는것

이모두공양하는것이된다. 바라건대

우리는 이와같은 생활을 함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편안하고

즐거운그지경에이르러이를

누리고자하는것이다.

받들어 지공하는 모두가‘공양’

시자·수자·공양물

즉삼륜은청정해야하며

정성껏성의를다해야한다.

봉사역시공양을의미

공양통해평안에이른다.

백봉김기추거사기념사업회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효

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

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전 3권(민

족사刊) 중제2권에서발췌한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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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유산영산재
범범패패소소리리 명명상상 힐힐링링치치유유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䤎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䤎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䤎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䤎(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䤎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䤎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

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
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
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䦢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임.

䦢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䦢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䦢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䦢 수강대상 : ⑴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⑵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하는모든분
⑶ 병의근원인각종스트레스에시달리는분

䦢 문 의 : ☎02)393-8027

인간의길흉화복과건강장수를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
영능력개발과정 전수자모집

인체전기파동원 (고덕선원)

문의전화 : 010-9242-5259
오시는길 :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642-21 

전수내용

❶ 그 자리에서 환자의 몸을 통한 빙의 일반병 확인 하는 방법
❷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영가의 대화법 (6하원칙 대화법)
❸ 사주와 전생의 수행능력과 빙의 영혼 구별법
❹ 고혈압, 당뇨, 아토피, 심혈관질환. 다이어트의 치유법, 

영적인 질환은 冷氣(냉기)
(스님, 신도분, 종교인,누구나 환자 상담시 2개월 치유프로그램 시행)

❺ 몸, 마음, 정신, 영혼의 작용력 이해, 영가 빛 천도법
❻ 과학적인 오오라장을 통한 빙의 수준의 이해
◆저급빙의 - 육체적인 질병을 통한 빙의 영혼의 고통 호소
◆중급빙의 - 마음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을 통한 방황과 혼돈
◆고급빙의 - 삶의 목적과 영혼의 목적 의식에 따른 방황

❼ 인간의 속마음을 읽는법 (인체전기장을통한과학적인방법)
◆수강자 - 스님. 대체의학연구자, 종교인, 영적인 현상을
이해 하고자 하는 분. 삶의 목적의식을 찾고자 하는 분,
깨달음의 이해.윤회의 법이해 이론, 책자(전수용) 실습
- 강의는 수강자와 협의 후 결정

❽ 효소찜질 : 사찰내의 난치병,빙의 환자치유, 목적 설치 상담

■ 보시금은 영혼 확인 상담비 : 십만원 전수료는 협의
풍운 합장


